
COLUMN

仁汕칼럼

COLUMN

仁汕칼럼

그것과

보물

사람이 기생충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

궁극적으로알려고한다면배를째고창자속

을살펴보아야하는데, 천만다행하게도대변

에그증거(충란이나애벌레)가 섞여나오므

로번거로운큰수술을하지않더라도대변검

사만잘하면쉽게진단을붙일수있으니‘똥’

은얼마나고마운물건인가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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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생충학을전공하는학자들은사람들이제일더럽다고생각하

는‘똥’과불가분의관계에있다하여도과언이아니다. 왜냐하면

회충을비롯하여대부분의주요인체기생충들이사람의장내에기

생하면서그들의분신이라할수있는충란(알)이나애벌레를대변

으로배출하기때문이고, 또사람이기생충에감염되는것도이런

대변으로오염된음식물을먹기때문이다. 그러므로기생충에걸

린사람들은똥을먹은사람이라하여도틀린말이아니다. 더구나

사람이기생충에걸렸는지안걸렸는지를궁극적으로알려고한다

면배를째고창자속을살펴보아야하는데, 천만다행하게도대변

에그증거(충란이나애벌레)가섞여나오므로번거로운큰수술을

하지 않더라도 대변검사만 잘하면 쉽게 진단을 붙일 수 있으니

‘똥’은얼마나고마운물건인가!

필자에게기생충학을전수하신은사께서는외모로보나인품으

로보나깨끗한선비로후학들의존경을받는분이셨다. 그런데그

은사님이학장직을맡았을당시가까이서은사님을보좌하던선생

님한분이불평을하시는것이었다. 사연인즉은사님께서식탁에

서도 기생충 얘기를 자주 하시는 바람에 당신(기생충학 전공이

아닌내과학전공)은비위가상해식사를할수없다는것이었다.

기생충학을전공하는학자들로서는지극히당연하고자연스러

운일이, 그렇지않은다른사람들에게폐를끼치게되는모양이

다. 따지고보면사람은누구나뱃속에‘그것(똥)’을가지고있으면

서‘그것’이잘배출되어야건강한것으로여기는처지에, 또‘그

것’을더럽다고하거나피하는것을보면가소롭다고하겠으나다

른한편으로‘그것’이깨끗하고향기로운것이아님은틀림이없

다. 그러기에‘그것’을이용하여기생충병의진단을하는사람들

이대단(?)하기도한것이리라.

몇년전한장년남자가서울대병원에입원하였다. 이 사람은

설사때문에시골과서울의유명하다는병원은다거치면서내시

경, 직장경등을비롯한온갖검사는다받았으나설사병의원인을

찾지는못하였고, 그대신병원비로집한채를날렸으며84kg이

던우람한체중이딱반(42kg)으로줄어든상태가되었다.

마지막으로서울대병원에입원, 설사의원인을알고나죽겠다고

배를째는장생검까지자청하였다. 그런데그장조직에서마침내

장모세선충이라는아주작은기생충의단면을찾아낸것이다. 이

기생충은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기록되는것이기에대변검사를

실시하여확진을하였다. 본시이기생충도충란을대변으로배출

하는것이므로어떤병원에서든대변검사만제대로하였으면위와

같은고생과경제적손실을막을수있었으리라. 이사람은수일간

의 구충제복용으로 설사가 치료되었고 곧 체중도 불어나 건강한

몸으로퇴원하였다.이와같은일은‘그것’을더럽게여기고그검

사를기피하려는경향과나아가기생충감염에대한무관심과무지

가빚어낸참사(?)라생각되며앞으로도얼마든지반복해서일어날

수있는일이라생각된다.

위의일은우연히일어난것이지만, ‘우리나라장내기생충집단

관리(1970년~1995년)’는국가에서단국개국이래처음으로기생

충과의전쟁을선포한자랑스런사업이라할수있다. 이 대장정

(大長征)도초·중·고등학교에다니는600만명학생의집단검변

(1년에2회하였으므로1년에 1,200만명이수검)으로부터비롯되

었고, 충란양성자에게는구충제를투여하여오늘날같은수준으로

기생충감염을퇴치하게된것이다. 이는세계적으로도그유례를

찾기힘든모범적인퇴치사업으로평가받고있는데, 그이면에는

더러운‘그것’을일년에 1,200만건이나검사해낸한국건강관리

협회 직원들의 정성과 인내가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.

‘그것’을들고온학생들의협조, 모으고정리한선생님들의노고

가큰기여가되었음을간과해서도안된다.

학문적으로필자등은우리나라에서처음기록되는장흡충류를

약20종이나발견하였고, 이중수삼종은세계적으로처음알려지

는신종으로인정받았으며, 더욱이이들장흡충류의대부분이인

체기생충들이라는점에서앞으로임상적중요성이강조되어야함

은물론기생충감염에대한경각심을높일당위성을웅변으로말

해주는사안이라생각된다.

그런데 이 중요한 장흡충류의 발견이 수많은 감연자와 환자가

배출한대변의전량을조사하여1mm 이하의작은기생충까지찾

아낸끈질긴작업의결과임을알아야한다. 여기서‘보려고하는

만큼 보이고, 찾으려하는 만큼 찾아진다’는 평범한 학문탐구의

진리를터득할수있었고, ‘그것’이오물이아니라우리에게는새

로운 기생충과 새로운 지식을 공급하는‘보물’임을 깨닫게 만들

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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